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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 불안의 계를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매개하

여, 우울 불안에 미치는 가족 내 표출 정서의 향을 자기자비가 조 하는지 확인하고자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학생 245명을 상으로 행동 억제 기질, 가족 내 표출 정서, 자기자

비, 우울, 불안 수 을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주요 변인 간 상 분석 결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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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유의한 정 상 을 보 으며, 자기자비와 행동 억제 기질, 가족 내 표출 정서, 우울

불안은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행동 억제 기질이 우울 불안에 미

치는 향을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효과의 검증 결과, 가족 내 표

출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자기자비 수 에 따라 조 되었으나, 불안에 미치는 향은 조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 된 매개효과에 한 분석 결과, 행동 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매개하며,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울 간의 계에서 자기자비 수

이 조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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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 실

태 역학 조사에 따르면, 성인기 정신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5.4%로 나타났으며, 그 에

서 내 화 장애에 해당하는 기분장애는 5.3%,

불안장애는 9.3%의 평생 유병률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장애 모두 성별 불문하고 20

집단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보건복지

부, 삼성서울병원, 2017). 국내 조사로 미루어

보아 성인기 정신 장애 기분 장애 불안

장애가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성인기 기에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 성인을 표할 수 있는

학생 집단의 경우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기

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 독립, 진로 선택과 장래 등에 한 부

담감 등으로 인한 스트 스에 노출되기 쉬워

다양한 정신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조성경,

최연실, 2014; 김 진, 정남운, 2019).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우울감, 불안감 등을 표 증

상으로 하는 기분 장애 불안 장애는 성인

기 기에 경험하는 스트 스 등으로 인해 이

환되기 쉬워 학생들을 상으로 이와 련

한 기제와 변인을 악하여 한 방

재 성기 개입을 하는 것이 요하게 여

겨지고 있다.

우울 불안과 같은 내 화 장애를 야기

할 수 있는 변인들 에서 표 인 기질

요소로는 행동 억제 기질이 있다. 행동 억제

(behavioral inhibition) 기질은 새로운 환경에

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등 억제된

행동을 취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개념(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

으로, 아주 어린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유

기반을 갖는 기질 특성으로 밝

졌다(Kagan & Snidman, 1991; Marysko, Finke,

Wiebel, Resch, & Moehler, 2010). 행동 억제 기

질은 개인의 기질 인 특성으로 생애에 걸쳐

연속 이고 안정 으로 작용하며(Degnan &

Fox, 2007; Fox, Henderson, Marshall, Nichols, &

Ghera, 2005; 변경란, 김은정, 2019), 다양한 연

구들을 통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기에 걸쳐 정신병리 증상을 야기할 수 있음이

밝 졌다(Muris, Meesters, & Spinder, 2003; Muris,

Merckelbach, Wessel, & Van de Ven, 1999;

Frenkel et al., 2015). 특히 우울 불안과 같은

내 화 증상의 경우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

기와 성인기에서도 행동 억제 기질과 높은

상 계를 보인다(Gladstone & Parker, 2006;

Neal, Edelmann, & Glachan, 2002; Newman,

Wallace, Schmitt, & Arnett, 1997). 를 들어, 행

동 억제 기질이 높을수록 처벌이나 보상이 주

어지지 않는 것에 한 실망감, 새로운 자극

등에 민감성을 보이며, 불쾌한 자극, 처벌 등

에 한 민감성이나 회피 인 경향성과도 높

은 상 을 보이는 등 우울 불안과 련된

행동 특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Coplan, Wilson, Frohlick, & Zelenski, 2006;

Pinto-Meza, Caseras, Soler, Puigdemont, Perez, &

Torrubia, 2006).

Gladstone과 Parker(2006)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나타난 행동 억제 기질은 생애에 걸

쳐 나타날 수 있는 우울과 유의한 상 을 보

이는데, 특히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개인이

부모와의 계에서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하거

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울의 발병 험이 높

아질 수 있다. 부모-자녀 계와 연 되는 요

소 에서도 부모의 양육 행동 태도는 청

소년기의 내 화 외 화 문제에 향을 끼

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skins, 2014).

Bayer 등의 연구(2019)에 따르면 행동 억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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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높은 아동은 불안 내 화 문제를 경

험하기 쉬운데, 특히 여아의 경우 임상 수

의 불안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남아에 비해

높았다. 한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이

부모의 과보호, 과잉 간섭 등의 부정 인 양

육 아래에서 성장할 경우 불안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부정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 억제 기질과

사회 불안 증상 간의 계를 매개,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개인이

부정 인 양육행동을 경험할 때 불안 수 이

높아질 가능성이 시사되었다(김지원, 하은혜,

조유진, 2009; 허다연, 이기학, 2017). 부모의

양육 행동 태도는 특히 자녀의 발달 단계

성별에 따라 자녀에게 상이한 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유경, 정소희, 2012;

정소희, 2016),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모 양육 행동 태도가 자녀에게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정소희, 2016).

부모-자녀 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

통 방식 정신질환에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개념으로는 가족 내 표출 정

서(expressed emotion)(Brown, Monck, Carstairs, &

Wing, 1962; Brown, Birley, & Wing, 1972)를 들

수 있다. 가족 내 표출 정서는 가족 간의 비

난, 감, 정서 과다 여를 의미하는 개

념이다(Brown et al., 1972). 가족 간의 비난은

가족 구성원에 한 비 진술을 의미하며,

감은 일반화된 비난과 거부 인 발언 등

을 의미한다. 정서 과다 여는 가족 구성원

에 한 과도한 걱정, 불안 등과 같은 과장된

정서 반응, 지나치게 헌신 인 행동과 자기

희생 등을 의미한다(차지연, 1999; Brown et al.,

1972). 가족 내 표출 정서는 가족 내 상호작용

의 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높은 경우 걱정과 성가심을 많이 표

하고 정서 지지를 게 보이는 등 가족

간에 부정 인 상호작용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차지연, 1999; Steketee, Lam, Chambless,

Rodebaugh, & McCullouch, 2007).

가족 내 표출 정서는 기에 조 병과 상

이 높은 가족 환경의 변인으로서 연구의 상

이 되었고(Brown et al., 1962), 이후 다양한 연

구들을 통하여 조 병의 발 재발에 깊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guilera, López,

Breitborde, Kopelowicz, & Zarate, 2010; López et

al., 2004). 특히, 가족 내 표출 정서는 개인의

정신병 삽화에 한 부모의 반응 방식이라

는 에서 정신장애의 재발, 지속에 유의한

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왔으나, 다

양한 연구를 통해서 조 병, 양극성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 장애 이외에도 우울

불안과 같은 내 화 장애의 발 을 측할

수 있는 요인임이 밝 졌다(차지연, 1999;

Burkhouse, Uhrlass, Stone, Knopik, & Gibb, 2012;

McCleary & Sanford, 2002; Peris, & Miklowitz,

2015; Steketee et al., 2007). 즉, 가족 내 표출

정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신병리를

재발하게끔 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취약성

을 가진 개인에게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

여 증상이 발 하게끔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Hale, Raaijmakers, van Hoof와 Meeus(2011)의 연

구(2011)에 따르면 지각된 높은 가족 내 표출

정서는 청소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 행동 문제와 련

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특히 우울의 경우, 부정 인 자기 평가나 타

인의 비 등에 민감하기 쉬운데, 가족 내 표

출 정서가 높은 경우 부모의 비 인 평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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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등에 노출되면서 우울 경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Asarnow, Tompson, Woo, &

Cantwell, 2001). 한 부모의 과잉 여, 과보

호 등은 자녀들이 삶의 도 경험이나 어려

움을 다루는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한함으

로써 의존 이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포를 직면하고 극복할 기회마 제한하게

된다(Bayer et al., 2019). 이에 가족 내 표출 정

서가 높을 경우, 이와 같은 과잉 간섭, 과보호

등으로 인해 불안, 우울과 같은 내 화 문제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부모의 반응 방식이라

는 에서 가족 내 표출 정서는 취약성 스

트 스 요인에 해당하는 가족들의 특성이 서

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

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이나 행

동 등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야기하는 스트

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허정선, 명호,

2005; Hooley, & Gotlib, 2000). 이와 련하여

가족 내 표출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의 특성으로는 앞서 언 된 개인

의 행동 억제 기질을 들 수 있다. 이미 가족

내 표출 정서와 행동 억제 기질 간의 상

계에 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며,

가족 내 표출 정서를 구성하는 일부 는

모든 요인이 행동 억제 기질과 긴 하게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yer et al.,

2019; Hirshfeld, Biederman, Brody, Faraone, &

Rosenbaum, 1997a; Hudson, Dodd, Lyneham, &

Bovopoulous, 2011; Mellick, Sharp, & Wilkinson,

2016; Raishevich, Kennedy, & Rapee, 2010). 특히,

Raishevich, Kennedy와 Rapee의 연구(2010)에 따

르면 모의 불안 수 과 상 없이 아동의 행

동 억제 기질은 모의 과잉 간섭과 과보호, 지

나치게 헌신 인 행동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밝 져 있다. 이는 부모들이 수 은

자녀들을 좌 이나 실패와 같은 어려운 상황

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하는 것

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보호, 과잉 간섭과

같은 양육 방식은 때때로 매우 침입 이거나

엄격한 훈육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행동 억

제 기질이 높은 자녀들은 일차 인 계

내에서 따뜻한 지지와 안 감을 경험하기 어

렵고 스트 스 민감성과 외부 환경에 한 과

경계 태도가 높아지면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불편감을 느끼기 쉽다(Bayer et al.,

2019; Peris, & Miklowitz, 2015). 즉, 개인의 행

동 억제 기질은 우울 불안에 한 취약성

이기도 하지만 과잉 간섭, 과보호, 비난과

감 등을 포함하는 가족 내 표출 정서를 유

발함으로써 우울 불안에 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야기하기도 한다.

개인의 취약 요인에 해 보호요인으로 주

목받고 있는 개념으로는 불교 개념에서 유

래한 자기자비(self-compassion)를 들 수 있다

(Neff, 2003a; Neff, 2003b). 자기자비는 자신에

한 친 하고 이해하는 태도, 마음 챙김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온화하고 수용 인 태도 등의 요소로 구성된

자기 개념이다(조용래, 노상선, 2011; Neff,

2003a; Neff, 2003b). 자기자비는 자신뿐만 아니

라 타인에 해서도 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친 하

게 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한다(조용래, 노상선, 2011). 자기자비는 자아

존 감의 안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

러 취약 요인에 한 보호 요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박선 , 김경미, 2013; Neff & Vonk,

2009).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를 비교

어린 시 에 형성되는 성격 특성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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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으나(Gilbert, 2010; Neff, 2009), 자기자비

는 성격 특성보다는 연령에 따라 그 수 이

변화할 수 있는, 개인이 획득하여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로 보는 것이 하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박세란, 이훈진, 2015b; Mckay,

& Fanning, 2000; Neff & McGehee, 2010). 즉,

자기자비는 부정 정서를 조 할 수 있는 상

인지 의 정서 조 략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의 등, 2008; Gilbert, & Proctor,

2006).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학생을 상으

로 하여 자기자비 함양 로그램을 시도하

을 때 자기자비의 증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김유진, 장문선, 2016). Rockliff, Gilbert,

McEwan, Lightman과 Glover (2008)의 연구에

따르면 8회기의 자기자비 훈련을 받은 이후

코르티졸 수 이 감소하는 정 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 개입을 통해 자기자비

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기자비의

증진이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자비는 심

리 안녕감과 유의한 상 이 있으며, 자기

자비 수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 졌다(Bernard &

Curry, 2011). 높은 자기자비 수 을 갖는 개

인의 경우, 부정 인 사건이나 자극을 경험하

을 때 이러한 사건에서 기인할 수 있는 자

기 비난과 비 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밝

졌다(Neff & Germer, 2013). 한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이 자아 존 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

서 국화, 개인화 사고를 더 게 하고 자신

의 책임에 해서도 더 잘 수용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에 선행하는 부정 인 인지 략

을 덜 사용하게 된다(Leary et al., 2007; Neff,

2003b). 이와 같은 기제로 자기자비가 우울

불안에 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겠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개인

이 가족 내 표출 정서와 같은 유해한 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 불안과 같은 내

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개 효과를 성인 집단에서

검증하고자 하 다. 이미 다양한 연구들을 통

해 행동 억제 기질과 가족 내 표출 정서 간의

상 계와 이 두 변인이 아동 청소년기에

병리 인 증상을 야기할 수 있음이 밝 졌으

나 이러한 향이 성인기에 들어서도 지속되

는지에 해서는 이 의 연구들로는 알 수 없

다(Hirshfeld et al., 1997a; Hirshfeld et al., 1997b;

Hudson et al., 2011; Mellick et al., 2016;

Raishevich et al., 2010). 특히 한국과 같이 가족

심 문화가 주를 이루는 문화권에서는 성

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 간의 높은 심

향력의 행사가 빈번하게 찰되며(신희수, 안

명희, 2013), 높은 청년실업률로 20 에도 지

속 으로 가족에게 심리 , 경제 으로 의존

하는 경우가 많아(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2015; 통계청, 2017) 이러한 가족 내 표

출 정서의 부정 인 향이 성인기 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기

에 행동 억제 기질이 높았던 개인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기질 특성을 높게 보고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기에

도 마찬가지로 가족 내 표출 정서를 야기하는

개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성인이 성인기 기에 경험

하게 되는 가족 내 표출 정서의 향을 검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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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 내 표출 정서를 경유하는 행동

억제 기질의 간 효과가 개인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 자기자비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 다. 보호 요인으로서의 자기자비의

향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으나 가

족 내 표출 정서와 같이 정신 질환과 깊은

련이 있는 환경 요인의 향을 조 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그

러나 자기자비가 부정 인 자극으로 인한 충

격과 스트 스를 조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에 근거하면 가족 내 표출 정서로 인한 부정

인 정서 역시 조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eff, Hsieh, & Dejitthirat, 2005; Neff & Germer,

2013). 이에 개인의 기질 요인인 행동 억제

기질이 성인기의 우울 불안에 끼치는 향

을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매개한다고 가정하

을 때 자기자비 수 이 높을수록 이 매개 효

과가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기자비는 상 인지 의 정서 조

략으로서, 우울이나 불안에 선행하는 부 응

인 인지 략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

으로 상되는데, 우울과 불안이 각각 증상을

심화시키는 인지 략이 다를 수 있다는 에

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에 한 가족 내 표출 정서를 매

개한 행동 억제 기질의 간 효과를 자기자비

가 어떻게 조 하는지 각각 검증하고자 하

다(Blatt & Zuroff, 1992; Muris, & Field, 2008;

Sturman & Mongrain, 2005). 요약하자면 본 연

구에서는 행동 억제 기질, 가족 내 표출정서,

그리고 자기자비의 우울 불안에 한 향

의 통합 인 계에 해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세우고,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 내 표출 정서 수 이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 불안 사이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매개모형).

둘째, 가족 내 표출 정서가 우울 불안에

끼치는 향이 자기자비 수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조 모형).

셋째,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

수 을 매개로 하여 우울 불안에 향을

미칠 것이며, 가족 내 표출 정서 수 과 우울

불안의 계를 자기자비가 조 할 것이다

(조 된 매개모형).

연구 방법

연구 상

서울 소재의 A 학교에 재학 인 한국어

를 모국어로 하는 만 18세 이상의 학생 총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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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 연구에 참가하 다. 수집된 자료

연구 참여를 단하거나 설문지 결측치가

있었던 55명을 제외한 24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 남성은 71명

(29%), 여성은 174명(71%)이었으며, 평균 연령

은 20.63세(SD=2.02)이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IRB)로부터 승인(승

인번호: 7001988-201708-HR-228-02)을 받고 진

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1일

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 A 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리 시스템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한 참가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자기

보고식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참여에 한 보

상으로 A 학교에서 진행되는 심리학 련

수업에 필요한 실험 크 딧(1크 딧)을 지

하 다.

측정도구

참가자의 행동 억제 기질과 지각된 가족 내

표출 정서, 자기자비 수 과 우울, 불안 수

을 측정하기 하여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 설문은 총 16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SurveyMonkey)에서 생성된 페이지를 통해 수집

되었다.

행동 억제 기질

개인의 아동 청소년 시 의 행동 억제

기질을 측정하기 하여 Reznick, Hegman,

Kaufman, Woods와 Jacobs(1992)가 제작한 자기

보고식 회고 행동 억제 척도(Res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RSRI)를 오경자와 양윤

란(2003)이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사회 회피, 수 음, 신체화, 단

순 공포, 분리불안의 다섯 가지 하 변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아니다

(1)~항상 그 다(5)의 5 리커트 척도로 응답

하도록 한다. 수가 높을수록 행동 억제 기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지각된 가족 내 표출 정서

Cole과 Kazarian(1988)에 의해 개발된 표출 정

서 수 (Levels of Expressed Emotions; LEE)을 배

헌석(2000)이 번안하고 요인분석하여 한국 으

로 타당화하 다. 지지 부족, 비난, 간섭의 세

가지 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는

/아니오의 양분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Gerlsma 등(1992)이 4 리커트 척도로 변환,

사용하여 연구한 것을 참조하여 각 문항에 4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다.

자기자비 수

Neff(2003)가 개발하고, 김경의 등(2008)이 번

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자기 친 ,

자기 비 , 보편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

잉 동일시의 6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거의 아니다(1)~거의 항상 그 다(5)의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수

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자비 수 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우울 수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용이하게

측정하기 하여 Radloff(1977)가 개발, 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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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을 사용하 다. 우울 정서, 정 정서, 인

계, 신체 하 등 네 가지의 하 변인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해 0 (거의

드물게)~3 ( 부분)의 4 리커트 척도로 평

정하게 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

상이 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합

치도(Cronbach’s α)는 .94 다.

불안 수

불안 수 의 경우, Spielberger와 Gorsuch

(1966)가 개발하고 김정택(1978)이 번안하고 타

당화한 한국어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한다. 특정 순간의 불안

을 나타내는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 20문

항과 개인의 행동 성향의 불안을 의미하는 특

성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에 해 1 ( 그 지 않

다)~4 (매우 그 다)의 4 리커트 척도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

도(Cronbach’s α)는 .97이었다.

인구학 설문

인구학 설문의 경우, 연령과 성별, 그리고

부모님의 학력에 따른 변별력을 최소화 하기

하여 각 항목을 설문지에 포함하 다. 부모

님의 학력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와

높은 상 이 있는 항목이므로(유백산, 김진 ,

2015) 조사하여 개인의 사회 경제 지 의

향을 통제하고자 하 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와 Hayes(2017)가 개발한 PROCESS macro for

SPSS v3.5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먼 연구

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변인

간 상 계를 확인하 으며, 성별 부모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t 검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 불안 간

의 계에서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통

해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부트스트래

핑을 용하면 비 칭 인 신뢰한계들을 제공

하기에 간 효과의 표 오차에 하여 Sobel방

식에 비하여 더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서 석, 2010; Shrout & Bolger, 2002). 한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울 불안 간의 계

에서 자기자비 수 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변인들

의 통계치가 다 공선성의 기 을 과하는

경우, 변인들 사이에 높은 상 계가 있어

회귀분석 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다 공선성을 단하기

해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다. 본 연

구에서는 다 공선성의 향을 확인하기 해

각 변인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확인

하고자 하 다. 한, 다 공선성의 향을 배

제하기 해 평균 심화를 활용하 고(West,

Aiken, & Krull, 1996), 상호작용 효과를 세부

으로 알아보기 해 조 변수인 자기자비의

조건값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조 모형 검증을 해서는 1단계에서

는 성별 변인을 넣어 통제하 고, 2단계에서

는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자기자비를 투입하

으며, 3단계에서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자기자

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유의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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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모형 조 모형을 검증한 후, 행

동 억제 기질 가족 내 표출 정서가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이 자기자비 수 에

따라 달라지는지(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 SPSS macro를 이용해 부트스트랩핑

차를 활용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Hayes, 2017; Preacher, Rucker, & Hayes, 2007).

결 과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성차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 표 편

차 각 변인들의 성차는 표 1과 같다. 각

변인들의 성차를 검증하기 해 실시한 t 검

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

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 불안

수 , 자기자비 수 등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 져 있어(조은 , 박수 ,

2016; 문 정, 김정규, 2019; Bayer et al., 2019;

Kelly, Tyrka, Price, & Carpenter, 2008), 이후 분

석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 다(표 1). 부모

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ANOVA

분석을 실시하 으나 행동 억제 기질, F(4,

240)=.98, p>.05, 가족 내 표출 정서, F(4,

240)=.31, p>.05, 자기자비, F(4, 240)=.55,

p>.05, 우울, F(4, 240)=.58, p>.05, 불안, F(4,

240)=1.05, p>.05, 등의 모든 변인에서 부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시사되지 않았다.

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 을 때에도

행동 억제 기질, F(4, 240)=.18, p>.05, 가족 내

표출 정서, F(4, 240)=.22, p>.05, 자기자비,

F(4, 240)=.29, p>.05, 우울, F(4, 240)=.09,

p>.05, 불안, F(4, 240)=.13, p>.05, 등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부모의 학력에 따른 향을 통제하지

변인
체

(N=245)

남성

(n=71)

여성

(n=174)
t

행동 억제 기질
71.35

(15.98)

68.34

(15.48)

72.61

(16.05)
-1.96

가족 내 표출 정서
86.81

(20.65)

85.86

(20.44)

87.20

(20.78)
-.46

자기자비
83.56

(18.46)

82.52

(19.57)

83.98

(18.03)
-.56

우울
15.19

(12.58)

13.62

(11.92)

15.83

(12.81)
-1.25

불안
86.29

(23.50)

83.17

(23.84)

87.57

(23.31)
-1.33

행동 억제 기질=자기보고식 회고 행동 억제 척도; 가족 내 표출 정서=한국 표출 정서 수 ; 자기자

비=한국 자기자비 척도; 우울=한국 CES-D; 불안=한국어 불안 척도

표 1.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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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주요 변인 간 상 계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행동 억제 기질은 가설과 마찬가지로 우울,

불안과의 정 상 이 나타났다(r=.52, p<.01,

r=.59, p<.01). 한 행동 억제 기질은 가족 내

표출 정서와도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나

(r=.44, p<.01), 아동기의 높은 행동 억제 기질

수 은 높은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상 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자비는 다른 변인들

과 모두 유의한 부 상 을 보 으며, 우울

불안과 특히 강한 부 상 을 보 다

(r=-.69, p<.01, -.80, p<.01).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과 같이 변인들 간

의 상 이 높은 경우,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

져 그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 공선

성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

간의 공차한계의 범 가 0.64에서 1.0으로 0.1

보다 컸으며, VIF의 범 는 1.00에서 1.57로 10

보다 작았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회귀

분석 결과가 변인들 간의 높은 상 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이학식, 임지훈,

2011).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 불안 사이의 계

에서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개효과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매

개하여 우울과 불안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PROCESS macro를

통해 각 변인에 한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

개효과의 통계 유의함을 검증하 으며, 결

과는 표 3, 4와 같다.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

출한 표본 수는 5,000개 다. 우울에 한 간

효과 계수는 .12이었으며, 불안에 한 간

효과 계수는 .24 다. 한 95%의 신뢰구간에

서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개효과 계수의 상

한값과 하한값을 구했을 때, 우울에 한 하

한값이 .07, 상한값이 .19이었고, 불안에 하

여 하한값이 .15, 상한값이 .34 다. 하한값과

상한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

1 2 3

1. 행동 억제 기질 -

2. 가족 내 표출 정서 .44** -

3. 자기자비 -.51** -.51** -

4. 우울 .52** .52** -.69** -

5. 불안 .59** .56** -.80** .85**

행동 억제 기질=자기보고식 회고 행동 억제 척도; 가족 내 표출 정서=한국 표출 정서 수 ; 자기자

비=한국 자기자비 척도; 우울=한국 CES-D; 불안=한국어 불안 척도

**p<.01.

표 2. 주요 변인 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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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서 석, 2010). 즉,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 불안 사이의 계

를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매개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울 불안 사이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울 불안 간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Aiken &

West, 1991). 우울 불안에 한 조 효과

의 분석 결과는 각각 표 5와 6에 제시하 다.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울 사이에서는 자기자

비의 유의한 조 효과가 나타났다, ∆ 

=.01, p<.05. 가족 내 표출 정서와 불안의

계에서는 조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 =.00, p>.05.

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된 조 효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확인하기 해 조 변수인

자기자비의 조건 값(-1SD, Mean, +1SD)에 따른

우울의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으

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Aiken & West, 1991;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행동 억제 기질과 가족 내 표출 정서, 우울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

앞서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 불안 간의

계에서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

변인 B SE

95% 신뢰구간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LLCI ULCI

가족 내 표출 정서 .12 .03 .07 .19

가족 내 표출 정서=한국 표출 정서 수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3. 가족 내 표출 정서의 우울에 한 간 효과

변인 B SE

95% 신뢰구간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LLCI ULCI

가족 내 표출 정서 .24 .05 .15 .35

가족 내 표출 정서=한국 표출 정서 수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4.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불안에 한 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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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측변인   ∆ ∆

1 성별 .08 .01 .01 1.56

2

성별 .09*

.52 .51 127.71***가족 내 표출 정서 (A) .22***

자기자비 (B) -.58***

3

성별 .10*

.53 .01 6.21*
가족 내 표출 정서 (A) .18**

자기자비 (B) -.58***

(A) × (B) -.12*

가족 내 표출 정서=한국 표출 정서 수 ; 자기자비=한국 자기자비 척도; 우울=한국 CES-D

*p<.05. **p<.01. ***p<.001.

표 5.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울 사이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

단계 측변인   ∆ ∆

1 성별 .09 .01 .01 1.77

2

성별 .10**

.68 .68 255.12***가족 내 표출 정서 (A) .20***

자기자비 (B) -.70***

3

성별 .10**

.68 .00 .02
가족 내 표출 정서 (A) .18**

자기자비 (B) -.70***

(A) × (B) -.01

가족 내 표출 정서=한국 표출 정서 수 ; 자기자비=한국 자기자비 척도; 불안=한국어 불안 척도

*p<.05. **p<.01. ***p<.001.

표 6. 가족 내 표출 정서와 불안 사이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

자기자비 Effect(b) SE t LLCI(b) ULCI(b)

- 1SD .17 .03 4.95*** .10 .23

평균 .11 .03 3.44** .05 .18

+ 1SD .06 .04 1.40 -.02 .15

LLCI(b):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p<.001. **p<.01.

표 7. 자기자비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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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간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 역

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족 내

표출 정서와 불안 간의 계에서는 자기자비

의 조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Preacher 등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조 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해서는 각 변인 간의 매개효과와

조 효과가 제되어야 하므로, 이후로는 우

울을 단일 종속변수로 하여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 사이에서의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개효

과와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울의 계에서의

자기자비의 조 효과를 통합한 조 된 매개

효과를 분석하 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 내 표출 정서에 미치는 독립변수 행동

억제 기질의 향이 유의하 다, b=.57, t=

7.58, p<.001. 매개변수인 가족 내 표출 정서는

종속변수인 우울에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b=.08, t=2.31, p<.05. 마지막으

로 매개변수인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조 변수

인 자기자비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

하 다, b=-.00, t=-3.17, p<.05.

이에 조 효과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

값과 평균값 ±1SD 값을 이용하여 부트스트

래핑 차를 통해 조 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표 9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자비 수 이 높아질수록 조 된

매개의 간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SD=.08, mean=.04, +1SD=.00). 한 자기자

비가 –1SD이거나 평균값인 경우에는 간 효

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1SD인

경우에는 간 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비 수 이 낮거나

평균인 경우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매개하여 우울에 끼치는 향을 자기

DV: 가족 내 표출 정서

b SE t LLCI(b) ULCI(b)

성별 -1.16 2.65 -.44 -6.37 4.05

행동 억제 기질 .57 .08 7.58*** .42 .72

DV: 우울

b SE t LLCI (b) ULCI (b)

성별 2.01 1.21 1.67 -.37 4.40

행동 억제 기질 .15 .04 3.75*** .08 .24

가족 내 표출 정서 (A) .07 .03 2.31* .01 .14

자기자비 (B) -.34 .04 -9.28*** -.42 -.27

(A) × (B) -.00 .00 -3.17** -.01 -.00

주. 행동 억제 기질=자기보고식 회고 행동 억제 척도; 가족 내 표출 정서=한국 표출 정서 수 ; 자

기자비=한국 자기자비 척도; 우울=한국 CES-D;

*p<.05. **p<.01. ***p<.001.

표 8.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296 -

자비가 유의하게 조 할 수 있으나 자기자비

수 이 높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개

인의 자기자비 수 에 따라 행동 억제 기질과

가족 내 표출 정서의 경로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의 수 이 유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한, 자기자비 수 이 낮은 개인의 경

우,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의 계에서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매개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매개하여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을 자기자비가 조 할 수 있는지를 알

아보기 해 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Preacher 등(2007)이 제시한 조 된 매개효과의

분석 차에 의거하여, 행동 억제 기질이 우

울 불안에 미치는 향에 한 가족 내 표

출 정서의 매개효과, 가족 내 표출 정서가 우

울 불안에 미치는 향에 한 자기자비의

조 효과, 그리고 두 결과를 통합하는 조 된

매개모형을 차례로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

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 간 계를 분석한 결과,

행동 억제 기질은 가족 내 표출 정서, 우울,

불안과 높은 정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족 내 표출 정서 역시 우울 불

안과 높은 정 상 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자기자비는 다른 모든 변인들과 부

상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행동 억제 기

질이 우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기질

요인이며(Frenkel et al., 2015; Gladstone &

Parker, 2006) 가족 내 표출 정서 한 여러 정

신 병리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 요인임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Asarnow et al.,

2001; Burkhouse et al., 2012). 한 행동 억제

기질과 가족 내 표출 정서 간의 높은 정 상

은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진다는 선행 연구

(Hirshfeld et al., 1997a; Mellick et al., 2016)를

지지하는 결과로 성인기 기의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기질

인 특성과 상 이 높은 부정 인 가족 환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

자비는 다른 모든 변인과 부 상 을 가짐으

로써 이 의 연구들에서 주장되었던 바와 같

자기자비
조 변수의 특정 값에서 조건부 간 효과

b Boot 표 오차 Boot LLCI Boot ULCI

–1SD .08 .02 .04 .13

평균 .04 .02 .01 .08

+ 1SD .01 .02 -.04 .05

주. Boot LLCI: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 ULCI: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9. 조 된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분석 (매개변인: 자기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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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의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Leary et al., 2007; Neff & Germer,

2013).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행동 억제 기질

과 가족 내 표출 정서, 자기자비는 각각 우울

불안을 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재검증하

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족 내 표

출 정서가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 불안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선행 연구들이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 청소년 집단에서 높은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정 상 을 가짐을 밝

힌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Hirshfeld et al.,

1997a; Hirshfeld et al., 1997b; Hudson et al.,

2011; Mellick et al., 2016). 본 연구 결과에 따

르면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가족 내 표출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행동 억제 기질이 우울 불안에 직

인 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가족 내 표출

정서 수 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우울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 한 높아질 수 있

다. 이 결과는 행동 억제 기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날수록 보호자가 과도하게 부정 인 평가

를 내리거나, 수 음, 소극 태도로 인해 실

패할 것을 염려하여 과보호를 하거나 과잉

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Bayer et al., 2019; Hooley, &

Gotlib, 2000). 그리고 이 경우, 높은 행동 억제

기질의 직 향과 가족 내 표출 정서를

매개한 간 향이 개인의 우울, 불안과

같은 내 화 문제에 유의한 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 집단 뿐만 아

니라 학생 집단에서도 높은 행동 억제 기질

과 높은 가족 내 표출 정서 수 간의 정

상 이 나타남을 밝 낸 바, 이와 같은 변인

과 련한 개입의 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우울 간의 계

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

함을 검증하 다. 우울에 한 자기자비의 조

효과는 선행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 가족 내 표출 정

서와 같은 부정 인 환경 요인의 향 역시

조 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박선 , 김경미,

2013). 다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효과의 설명량이

약 1%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큰 설명량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자기자비 각각의 설명량이 높아

이를 제외한 상호작용 효과의 설명량이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겠다. 우울에 한 자

기자비의 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높은

가족 내 표출 정서로 인해 경험하는 가족의

감과 비난 등이 자기비 과 국화 사고

와 같이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인지 략

을 강화할 수 있다(Asarnow et al., 2001; Blatt

& Zuroff, 1992; Sturman & Mongrain, 2005). 그

리고 자기자비는 자신을 비 이기 보다는

수용 으로 이해하고 부정 인 경험으로 인한

정서를 수용하고 조 하는 등, 상 인지

략으로서 이와 같은 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조용래, 노상선, 2011;

Leary et al., 2007; Neff & Germer, 2013). 반면,

불안에 해서는 자기자비의 조 효과가 유

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자기자비 각각의 설명량이 높아 두 변인의 상

호작용 효과가 상 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겠다. 한, 불안을 야기하는 부정

인지 략은 체로 왜곡된 해석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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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편향된 주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기 친 , 수용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는 자

기자비의 향이 우울과 련한 인지 략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을 수 있겠다.

특히 가족 내 표출 정서로 인해 야기된 불안

의 경우, 스트 스에 민감해지거나 과경계

인 태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상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제에 한 자기자비의

조 효과가 미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eris, & Miklowitz, 2015). 한 불안한 사람들

은 우울한 사람들에 비해 미래에 한 부정

인 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MacLeod, Tata, Kentish, & Jacobsen, 1997;

Miloyan, Pachana, & Suddendorf, 2014), 자기자비

는 과거와 재의 경험에 해 보다 수용 인

태도를 취하고 보다 균형 잡힌 조망을 갖게

하는 인지 략으로 이와 같은 미래에 한

부정 인 인지 수정에는 상 으로 합하지

않을 수 있다(조용래, 노상선, 2011).

넷째, 가설에 따라 조 된 매개모형을 검증

한 결과,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

서를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향을 자기자

비가 조 하는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 다.

자기자비 수 이 낮을수록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통하여 우울에 끼칠 수

있는 부정 향이 심화됨을 확인하 다. 즉,

행동 억제 기질 수 이 높을수록 가족 내 표

출 정서를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

히 자기자비 수 이 낮은 경우 높은 가족 내

표출 정서로 인하여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

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자기자비 수 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

기자비의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났는데, 이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자기자비 수 이 높은 집단

은 우울 수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자기자비 수 이 높을수록 완충 효과로

인해 우울감을 낮게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하

는 것일 수 있다(박세란, 이훈진, 2013). 이러

한 효과로 인해 가족 내 표출 정서와 자기자

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이미 자기자비 수

이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가족 내 표

출 정서를 경험하는 개인의 자기자비 수 을

증진시키는 것은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주로 연구되었던 행동 억제 기질과 가

족 내 표출 정서의 계를 성인기 기의

학생을 상으로 연구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가족 심 문화권인 한국에서 심리

, 경제 원인으로 인해 가족의 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에서(신희수,

안명희, 2013;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15; 조성경, 최연실, 2014), 학생 집단

을 상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성인기 우울 불안의 기제를 밝히는 데 주

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집단과 마찬가지

로 학생 집단 역시 행동 억제 기질과 높은

상 이 있는 가족 내 표출 정서의 향으로

우울 는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기제에 한 치료 개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 본 연구는 가족 내 표출 정서가 정신

병리의 발 는 지속에 미치는 향을 조

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의 자기자비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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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동 억제 기질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매개하여 우울에 끼치는 향에 한 자기자

비의 조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행동 억제 기

질이 높은 개인에게 자기 비난과 가족 내의

낮은 사회 지지를 야기할 수 있는 가족 내

표출 정서에 하여 자기자비 증진을 통한 유

의한 개입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가족 내 표출 정서에

한 개입 방법으로 제시되어 온 가족 치료 이

외에도 가족 내 표출 정서의 부정 인 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밝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Peris, & Miklowitz, 2015). 자기자비

는 다양한 정신 병리에 한 보호요인으로,

단기 개입으로도 유의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 밝 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기자비를 증

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개발되었을 뿐 아

니라, 마음챙김에 기반한 자비 로그램 등의

치료 효과 역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김유진, 장문선, 2016; 박세란, 이훈진,

2015b; 정혜경, 노승혜, 조 주, 2017; Neff &

Germer, 2013). 박세란, 이훈진의 연구(2015b)를

통해 개발된 자기자비 증진 로그램은 자기

친 , 마음 챙김, 인간 보편성 증가를 증진시

킬 수 있는 6회기 분량의 로그램으로, 자비

명상, 호흡 명상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자비

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자기자비 수 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이 효과는 시행 후 1개월까지 유지되었

다. 고은정(2014)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개인의 무능에 한 취약성을 보호

해주는 정서 조 효과가 커질 수 있어 가족

내 표출 정서로 인해 야기되는 정서 조 곤

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가족 내 표출 정서가 높은 환경에서 경험하는

비 인 가족 분 기는 개인의 자기 비 을

강화할 수 있는데(Wedig, & Nock, 2007), 자기

자비의 증진은 이와 같은 자기 비난, 비 을

유의하게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민주, 이민규, 2016).

본 연구는 지 까지 언 한 바와 같이 임상

개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에서 함의

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연구로서의 제한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먼 본 연

구는 성인기 기의 학생 집단을 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그 상이 서울 소재의 A

학교 학부생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성인기 기를 지나고 있는 개인이 모두

학생 집단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

반 집단에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군인 학생

집단을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기 때

문에 실제 임상 수 의 우울감을 겪고 있는

집단에 이와 같은 결과를 용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임상 집단을 상으로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자비가 연령

에 따라 그 수 이 달라질 수 있는 변인이라

는 에서(박세란, 이훈진, 2015a; Mckay, &

Fanning, 2000; Neff & McGehee, 2010) 성인기

기를 제외한 연령 집단을 상으로 연구하

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의 성인기 기 집단

이나 임상 집단 등에서 연구결과를 재검증하

여 다양한 연령 , 환경 등의 집단에서의 일

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인들을 측정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기보고식 설문을 통하여 어린 시 의 행동 억

제 기질에 하여 회고 으로 응답하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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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억의 왜곡에 의한 응답의 오류가 있

을 수 있으며, 가족 내 표출 정서, 자기자비,

우울에 한 설문지의 경우에도 자기 방어를

한 정 왜곡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한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행동 측정의 방식으

로 가족 내 표출 정서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는 에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연구로서

의 한계 을 갖는다(Asarnow et al., 2001;

Hudson et al., 2011; Mellick et al., 2016). 그러

나 성인기 기의 집단을 상으로 하는 경우,

아동기의 가족 내 표출 정서의 측정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어 가족 내 표출 정

서를 측정하는 방식의 유효성에 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 연구 방식을 채택하

지 않은 횡단 연구라는 에서 한계를 가진

다. 본 연구의 설계로는 변인 간의 인과 계

를 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후에

는 종단 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여 시간 인 차

이를 두고 성인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한 자기자비의 조 효과와

련해서는 자기자비 증진 로그램의 단기

개입을 활용한 효과 연구를 포함하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 내 표출 정서

에 한 자기자비의 조 효과가 실제 개입

후로 유의한가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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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through the degree of expressed

emotion in the family on the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About

245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RSRI), Korean Levels of Expressed Emotion (K-LEE), Korean-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K-SCS),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behavioral inhibition, expressed emotion, self-compassion,

and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the results of

bootstrapping indicated that expressed emotion mediated the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depression

and anxiety. Third, the moder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ed emotion

and depres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lope analyses. Finally,

self-compassion also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depressive symptoms via

expressed emo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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